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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요 14: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

* 요 14: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

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

하지도 말라

율법은�본래�토라(Torah),�즉�모세오경을�가리키는�단어였습니다.

히브리어�토라를�그리스어�노모스(nomos)로�번역했고,�

이를�우리말로�율법,�율법책,�모세의�율법책으로�옮기게�되었습니다.

그래서�율법이란�단어를�들을�때�법,�규정,�계명을�연상하게�됩니다.

실제로�주전� 5세기�말�에스라,�느헤미야�시대에� ‘토라’를�기본�강령으로�삼으면서

지키지�않으면�안�되는� ‘규정’처럼�인식된�측면도�있습니다.

그러나�율법은�본래�법�개념보다�이야기나�가르침에�가깝습니다.

율법은�때로�오경을�넘어�구약에서�하신� ‘하나님�말씀�전체’를�가리키기도�합니다.

율법은�하나님�백성들의�정체성과�살아야�할�방식을�일깨우는�가르침이었습니다.

권위�있는�지침,�길이었습니다.�

“주의�말씀의�맛이�내게�어찌�그리�단지요�내�입에�꿀보다�더�다니이다

주의�법도들로�말미암아�내가�명철하게�되었으므로�모든�거짓�행위를�미워하나이다

주의�말씀은�내�발에�등이요�내�길에�빛이니이다(시119:103-105).”

우리가�율법하면�떠올리는� ‘규범적�요소’는� ‘할라카’라고�불렀습니다.

할라카는�할라크,‘걷다’라는�동사에서�온�말입니다.

즉�규범적�요소인�할라카�역시�강제적인�요소라기보다는�

하나님과�함께�인생길을� ‘걷는�것’,�하나님의�뜻을�따라� ‘걷는다’는�의미입니다.

유대인들은�율법을�하나님께로�가는� ‘길’로�여겼습니다.

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/준비

선재하신�예수님

물로�포도주�만드심

1장

2장 ❶표적�
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/사역

사역�준비 3장

신하의�아들�고치심 4장 ❷표적
베데스다�병자�치유

네게�말하는�내가�그로라

5장 ❸표적
➀나는-이다

오병이어/물위를�걸으심

(35,48,51)�생명의�떡

6장 ❹❺표적
➁나는-이다

7장

(12/9:5)�세상의�빛 8장 ➂나는-이다
나면서부터�맹인된�자�치유 9장 ❻표적

양의�문문

(11,14)�선한목자

10장

 

➃나는-이다
➄나는-이다

나사로를�살리심

부활,�생명

11장 ❼표적
➅나는-이다

예루살렘으로 12장

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/부활

수난예고,�발을�씻기심 13장 

길,�진리,�생명 14장 ➆나는-이다
나는�참포도나무요 15장 ➇나는-이다

성령의�일 16장  

대제사장적�기도 17장 

잡히심,�심문� ‘내가�그니라/왕이니라’ 18장 ➈나는-이다
십자가,�죽음,�장사 19장

가장�위대한�표적�부활 20장  ❽표적
내�양을�먹이라 21장 



하나님은�율법을�주시며,�백성들이�하나님과�함께�걷길�원하셨습니다.

하나님의�뜻을�헤아려�걷길�원하셨습니다.�함께�교제하며�창조의�순리를�회복하기�원하셨습니다.

“나는�너희의�하나님이�되려고�너희를�애굽�땅에서�인도하여�낸�여호와라�내가�거룩하니�너희도�거룩할지어다(레11:45).”

“주의�교훈은�정직하여서�마음에�기쁨을�안겨주고,�주의�계명은�순수하여서�사람의�눈을�밝혀준다(시� 19:8).”

하나님의�법은�하나님과의�관계를�회복하고,�우리의�눈을�밝혀줍니다.

그러나�인간은�탐욕과�죄로�율법에�깃든�하나님의�뜻을�깨닫지�못했습니다.

종교�지도자들은�오히려�율법을�왜곡하여�하나님�노릇하는�지경에�이르렀습니다.

하나님은�독생자�아들�예수님을�세상에�보내셨습니다(3:16,11:42).

예수님은�말씀이�육신이�되신�분입니다(1:14).

그러므로�예수님은�말씀이며�율법이며�진리이십니다.�예수님만이�율법을�하나님의�뜻대로�완성하실�수�있습니다(마5:17).

나라마다�법이�있듯,�율법은�하나님�나라의�법입니다.�

한국�영토�내에서도�각�대사관은�치외법권�지역입니다.�공간이�아니라�법이�정체성을�규정합니다.

하나님의�법�안에�거하는�자는�하나님�나라에�속한�자입니다.

예수님을�믿고,�그�말씀�안에�거하는�자는�하나님의�말씀,�법�안에�거하는�것입니다(12:44-46).�

그러므로�그의�삶에�하나님�나라의�원리와�통치가�효력을�발휘합니다(3:16,5:24,10:10,10:28,11:25).

하나님의�구원이�시작됩니다.�밝은�눈으로�세상과�삶과�죽음을�보게�됩니다(9:7).� �

어둠에�다니지�않고�생명의�빛에�거합니다(8:12).�예수님�안에�거할�때�영원히�죽음을�보지�않게�됩니다(8:51).

그러나�하나님의�말씀을�받아들이지�않는�자,�즉�예수님을�받아들이지�않는�자들은�이미�심판을�받은�것입니다.�

생명과�복에서�벗어나�어둠�가운데�거하기�때문입니다(3:17).

율법은�하나님께로�가는� ‘길’이었습니다.�

예수님은�하나님께로�가는� ‘길’입니다.�

“내가�곧�길이요,�진리요�생명이니�나로�말미암지�않고는�아버지께로�올�자가�없느니라(14:6).”

위로부터�오신�하나님의�아들�예수님은�이�모든�일들을�완성하신�후� �

죽음과�부활�가운데�높이�올림을�받으며�아버지께로�돌아가십니다(13:3).

제자들은�예수님의�말씀을�듣고�근심했습니다(14:1).�

그러나�예수님은�제자들에게� ‘성령(파라클레이토스)’을�약속하셨습니다.



“내가�떠나가는�것인�너희에게�유익이라�내가�떠나가지�아니하면�보혜사가�너희에게로�오시지�아니할�것이요

가면�내가�그를�너희에게로�보내리니(16:7).”

성령님은�우리의�변호사�되십니다(마10:20,행6:10,�요15:26).

성령님은�우리의�중재자,�중보자,�대변인�되십니다(요일2:1,15:26-27).

성령님은�우리의�위로자�되십니다(16:6-7).

성령님은�우리의�권고자�되시며�격려자�되십니다(살전3:2,�롬12:8,�히13:22,�행13:15).

하나님께서�생기를�부어�생령이�되게�하셨듯이(창2:7)

성령님은�우리�삶에�생명을�불어�넣으실�것입니다(7:39).

성령님은�모든�것을�가르쳐�주시며(14:26),�진리의�길을�따라�인도하시고(16:23),

예수님께�속한�것으로�우리에게�알려주실�것입니다(16:14).

성령님은�우리�안에�거하십니다.�우리를�고아처럼�버려두지�않으십니다(16:17-18).

우리는�성령으로�하나님과�깊은�관계�가운데�화목합니다(14:23).

하나님의�형상이�회복됩니다.�하나님�닮는�삶을�살게�됩니다(경건의�삶� Godly).

“나는�너희의�하나님이�되려고�너희를�애굽�땅에서�인도하여�낸�여호와라

내가�거룩하니�너희도�거룩할지어다(레11:45).”

성령을�통해�하나님�닮아갈�때�우리는� ‘거룩한�삶’을�살�수�있습니다.

거룩을�뜻하는�영어� holy는�whole과� health로부터�기원한다고�합니다.

이는�전인적인�건강,�즉�영혼몸이�모두�온전한�상태,�건강한�상태를�의미합니다.

어느�하나만�건강하여�뭔가�부족한�상태가�아니라�모든�것이�충만한�상태입니다.

모든�것이�충만한�상태,�이것이�바로�성서가�말하는�참�평안,�샬롬(Shalom)입니다.

“평안을�너희에게�끼치노니�곧�나의�평안을�너희에게�주노라�

�내가�너희에게�주는�것은�세상이�주는�것과�같지�아니하니라

�너희는�마음에�근심하지도�말고�두려워하지도�말라(14:27)”

“이것을�너희에게�이르는�것은�너희로�내�안에서�평안을�누리게�하려�함이라

�세상에서는�너희가�환난을�당하나�담대하라�내가�세상을�이기었노라(16:33)”

*�구약성서�이해�열�마당(왕대일),� In� God’s� Presence(N.Graham� Standish),�마침내�드러난�하나님�나라(톰라이트)

두란노�How,� IVP� BST,�WBC,�대한기독교서회�창립� 100주년�기념주석


